
MDF·PB는 제쳐놓는다!
한솔포렘 , AUS와 원목가공 합작투자 … 중심축 이동?

한솔포렘(대표 유명근)이 2년간 210억원을 투자해 국내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7월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원

목가공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에 나섰다.

앞으로 5년 동안 강화마루에 주력하기 위해 2002년 60억원, 2003년 150억원을 투자하고, 자본금을 50%로 줄

여 6월말까지 상장조건을 맞추고 2003년 하반기에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다.

중밀도합판(MDF)과 파티클보드(PB), 강화마루 등을 생산하는 한솔포렘은 강화마루 생산능력을 300만평으로

3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설비투자자금은 모두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중밀도섬유판(MDF)은 원목을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압축시켜 합판처럼 만든 건자재로 일반 목재 대용품이

며, 파티클보드(PB)는 폐목재를 원재료로 하며 보통 가구의 소재로 사용된다.

특히, 7월 오스트레일리아의 타나그룹과 함께 자본금 80억원 규모의 목재가공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합작

법인은 한솔포렘의 오스트레일리아 조림지에서 생산되는 원목을 가공해 100만톤의 보드를 생산할 예정이다.

원목가공 사업에서 30억원의 추가 순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한솔포렘은 10년 전부터 오스트레일리아에 6000만평의 조림지를 조성했으며 2003년 하반기부터 벌채를 시

작할 수 있다. 합작법인의 지분율은 타나그룹과 50대50으로 결정했다.

한편, 한솔포렘은 거래소 상장을 위해 자본금 1036억원(2001년 말 기준)을 518억원으로 줄이기로 최근 결정

했다. 이에 따라 6월까지는 상장을 위한 재무조건은 모두 갖추게 됐고, 대주주 지분변동에 따른 유예기간만 기

다리면 된다.

한솔포렘은 그동안 코스닥 등록을 추진해 왔지만 자본금이 너무 커 어려움을 겪었다. 2001년 말 기준 매출

액은 2250억원, 자산은 3290억원이다.

한솔포렘은 외환위기 때 무궁화구조조정기금에서 320억원을 투자받았고 투자조건에 따라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한솔포렘은 2002년 상반기에 매출 1183억원과 경상이익 158억원을 낼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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